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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코니에서 바라 본 전경입니다. 확 트이고 멋지죠? 건물도 안 막혀있으니 바람도 많이 불고 
집도 전체적으로 환합니다. 한국 아파트처럼 발코니가 있는 형태라서 빨래 널기도 아주 편해요. [image: image2.jpg]2006.10.26




안방 모습예요. 야경은 또 얼마나 멋진지.. 자려고 누우면 별 보이는 다락방 모드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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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방 붙박이장과 화장실, 낮과 밤9시의 야경 
(다른 방도 화장대와 서랍장 행거 일체형인 이 붙박이장이 다 설치 되어 있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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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방 전망 또한 멋지죠? 그 앞 큰 테이블에 앉아 책 보다가 멋진 해돋이도 보고  비오는 날은 비소리 들어가며 커피도 마시고…스카이라운지가 집에 있는거죠. 해가 떠서 구름이 어찌 흘러가고 바람이 어느쪽으로 부는지도 느껴지는 기상청 창문이기도 합니다. ^^
[image: image7.jpg]2007.02.12



 

콘도 입구예요. 제 싸이에 이 사진 올렸더니 친구들이 호텔이냐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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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도 정원길이고 이런 길이 50여미터 이어져요. 기분좋은 길이지요.

왼쪽은 당구장,파티룸, 짐, 오피스가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길목예요.
살면서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집이랍니다.

한국 돌아가면 찌든 공기에 답답하고 여기가 그릴울 때마다 찾아보려고 틈틈이 찍어둔 사진들 모아봤습니다. .

